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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의장 허 궁 희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완도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를 완도군의회 동료의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완도소상공인들과 

힘을 합쳐 연합회를 이끌어나가고 계시는 서 정 창 연합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아울러, 영광스런 표창을 수상하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모든 인류가 고통 받

고 있으며 저성장 장기화와 소비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께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소상공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지역경제는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서민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쳐 주셔야 완도

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완도군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하고 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

다고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유익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완도군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정책

토론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하시는 일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